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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요약)

§ 이 조사는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과 식품 시장의 현황, 성장 추이

와 전망을 알아보고 한국 식품의 대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을 표본으로 전자상

거래 시장, 온라인 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온라인 유통채널 및 

온라인 마케팅 현황 그리고 온라인 소비 트렌드를 심층 조사함.

§ 영국은 주변 유럽 국가대비 1인당 식비 지출이 높고 기성식품과 

테이크아웃 식품 등 편의성이 높은 식품에 수익성이 보이며 다국

적 식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 정부의 설탕세 도입이 효과

를 보고 있으며, 개개인의 건강과 환경 인식 상승으로 인해 유기

농(Organic) 식품과 식물성(Plant based) 식품이 주목받고 있음. 한

편, 브렉시트(Brexit) 이후 통상환경 변화로 영국 식품 기업들의 애

로가 예상되며,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로 영국 내 EU 유통 기업의 

제품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프랑스는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요리법에서 벗어나며 건강한 조리 

식품이 대두되고 있음. 정부가 국민영양건강 프로젝트(Programme 

national nutrition santé, PNNS)를 통해 주도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캠페인을 하고 있음. 건강과 환경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

면서 고품질의 제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건강, 유기농

(Bio) 제품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임. 유통업계 자체브랜드(PB) 상품

을 중심으로 식물성 제품을 확장하고 있음.

§ 독일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와 가격에 민감해 온라인 식료품 

구매보단 할인 식품점에서의 구매를 선호함. 하지만 `20년을 기점

으로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 서비스가 최적화되고, 신선 식품을 겨

냥하여 당일 배송을 앞세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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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함. 한편, 농식품부에서 판매 

식품의 당도, 염도, 지방률 감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브랜드 상

품을 중심으로 설탕을 줄인 제품을 확장하고 있음.

§ 이 조사는 표본 국가들에 대한 온라인 식품 기업 현황을 소개하며 

각 업체의 동향과 타사와의 차별 요인에 관해 기술함. 영국은 식

료품 판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알아보고, 테스코(Tesco), 세인즈

버리(Sainsbury's), 아스다(Asda) 그리고 자동화 공정을 도입한 순수 

온라인 식품 판매 업체 오카도(Ocado)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 프랑스는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을 선도한 르끌레르(E-Leclerc)와 

옴니채널 방식으로의 전환에 거액 투자를 하는 까르푸(Carrefour), 

인터마르쉐(Inter marche), 오셩(Auchan)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자세히 알아보고, 순수 온라인 식품 판매 스타트업인 라벨비(La 

Belle Vie)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히 설명함. 

§ 독일은 매장에서 식료품 구매를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특성과 지리적인 배송범위 제약을 극복할 만한 온라인 식품 시장

으로의 확대 유인이 적어 기업들의 온라인 진출이 늦음. 독일 온

라인 플랫폼 시장은 알코올함유 음료 혹은 유기농 제품 등으로 세

분된 경향이 있고, 매출도 상당함. 온라인 식품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인 대표 슈퍼마

켓 체인인 레베(Rewe)와 에데카(Edeka)를 비롯해 서쪽 지방을 중

심으로 급성장한 순수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인 피크닉(Picnic)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 다국적 온라인 판매 기업인 아마존(Amazon)은 모든 표본 국가에서 

판매가 활성화가 되어있음. 신선 식품 포함 식료품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Amazon Fresh)에 초점을 맞추어 각 나라의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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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서술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주요국

의 온라인 소비 트렌드를 조사하고, 온라인 농식품 시장 이슈 품

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 

§ 한국 농식품 진출 전략으로써 온라인 시장의 진입 장벽이 무엇인

지 설명하고, 식료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한국 식품의 

진출 현황의 예를 보여줌.

§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전자상거래 식음료 시장에서 한국식품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지화된 브랜딩, 디자인과 로고 등으로 기존 

한국식품과의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 슈퍼마켓도 온라인 식품유통을 확대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아시아계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요를 확장해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최근 아

시안 식품 수요 확대로 현지 대형유통업체들이 아시안 식품 전문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구축 중인 것도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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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1. 온라인 농식품 시장 개황 

가.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1)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

침. 2020년 팬데믹에 따른 장기적 락다운(Lockdown, 봉쇄령) 겪은 

유럽은 업체들이 기술력과 마케팅을 강화함에 따라 온라인 식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 유럽 내 자유 무역 협정은 지리적 근접성

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도모하고 온라인 업체들이 유럽 전

역으로 확장할 기회를 제공함.

§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 성장의 잠재력을 가짐. 소비자들은 오프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채널을 바꿀 때 쇼핑하는 업체를 바꿀 가능

성이 크므로 경쟁사들로부터 새로운 고객들을 쟁취할 기회를 제공

함.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추세는 식품 온라인 시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됨.

§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자료에 따르면 영

국 전자상거래는 봉쇄 규제가 주요 쇼핑 성수기에 시행되면서 기

록적인 성장을 보임. 2020년 전자상거래 시장은 29.9% 성장하여, 

매출 919억 파운드(약 147조 원)에 도달함. 그중 식음료 부문의 매

출은 147억 파운드(약 23.5조 원)로 전년 대비 77.7% 성장하였음.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542억 파운드(약 86.6조 원)로 전년 대비 

31%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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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이 독일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면서 전자상거래를 통

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함. 2020년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년 대비 

15% 성장하여, 매출 699억 유로(약 95조 원)에 도달함. 그중 식음

료 부문의 매출은 25억 유로(약 3.4조 원)로 전년 대비 31.4% 성장

하였음.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338억 유로(약 46조 원)로 전년 대비 

28.8% 성장하였음. 

§ 프랑스의 전자상거래는 2020년 봉쇄 기간 전반에 걸친 소비자들의 

대규모의 온라인 쇼핑 전환으로 큰 성장을 기록함. 2020년 전자상

거래 매출은 418억 유로(약 56.8조 원)로 16.7% 증가함. 그중 식음

료 부문의 매출은 107억 유로(약 14.6조 원)로 전년 대비 35.1% 성

장하였음.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99억 유로(약 13.5조 원)로 전년 

대비 17.2% 성장하였음. 

2) 전자상거래 시장 비율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 서유럽1)의 소매 매출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율은 지난 5년간 느리게 

성장하였음.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율은 2020년 기준 

1) 유로모니터에 서유럽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16개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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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로 팬데믹 영향으로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27.6% 증가하였음.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유럽 온라인 소매시장 매출액 기준 

주요 3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이고, 지난 5년간 스페인, 이탈리

아, 네덜란드도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시장이 확대 추세임.

3) 전자상거래 식음료 시장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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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 전자상거래 리테일 매출에서 식음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꾸준히 10%를 유지, 팬데믹의 영향으로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2020년에는 12.7% 

으로 증가하였음. 유럽 내 가장 큰 온라인 식료품 시장인 영국은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식료품 구매 비율이 16%까지 증가하였음. 프

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식품구매가 

이전보다 활발해졌음을 시사함. 

§ 서유럽 전자상거래 식음료시장 2020년 총매출액은 5천 백억 달러

(약 58.5조 원)로 2015년부터 연평균 14.1%의 성장률을 보였고, 

2020년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년 대비 60.3% 성장하였음. 2021년

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2.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 2020년 이후 전자상거래에서 식음료 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음료 시장의 성장 유인 요인으로는 부

패하기 쉬운 신선 식품을 빠르게 배송하고, 당일 배송의 높은 비

용을 유연하게 하여 최종 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따라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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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벽은 매우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음.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 2020년 영국 전자상거래 식음료 매출은 팬데믹에 의한 자가 격리

추세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전자상거래 식음료 매출은 

77.7%의 성장률과 함께 147억 파운드(약 171억 유로, 약 23.5조 

원)를 기록하였음.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영국 전자상거래 식음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며, 161억 파운드(약 25.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20년 팬데믹은 독일 식음료 전자상거래의 수요를 가속화 하였

음. 식음료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31.4% 증가하여, 약 25억 

유로(약 3.4조 원)에 이름. 독일의 온라인 플랫폼 선도 기업으로는 

레베(Rewe)가 있고, 아마존 프레시와 경쟁이 치열함.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독일 전자상거래 식음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7.2%

로 예상되며, 34억 유로(약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면

서 클릭앤콜렉트(Click-and-collect) 서비스가 프랑스에서 급속한 



11

인기를 얻음. 2020년 전자상거래 식음료 매출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하여, 약 107억 유로(약 15조 원)를 기록함.특히 온라인 플랫

폼 선도 기업인 E-Leclerc(르클레르)가 드라이브 서비스의 인기와 

수익성이 좋은 보행자 클릭앤콜렉트 서비스의 개발로 큰 성과를 

거둠.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프랑스 전자상거래 식음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6%로 예상되며, 140억 유로(약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4)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용 현황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상거래 (M-Commerce) 시장이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팬데믹 1년 만에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 큰 폭으로 증가함. 

§ 2020년 영국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542억 파운드(약 86.6조)로 전년 

대비 31% 성장하였음. 독일은 338억 유로(약 46조 원)로 전년 대

비 28.8% 성장하였고, 프랑스는 99억 유로(약 13.5조 원)로 전년 

대비 17.2%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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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프랑스(11.8%), 영국(9.9%), 독일(9.6%)

로 예상됨.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에 온

라인 쇼핑을 위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구매자 비율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가장 컸음. 물류 회사이자 마

케팅 업체인 다이렉트 링크(Direct Link)는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에서 더욱 활발한 이유가 이탈리

아와 스페인은 저조한 디지털 인프라 국가여서 모바일 기기가 케

이블 네트워크보다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라 설명함. 

§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 구매자들의 주 연령대가 국가마다 상이하

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온라인 쇼핑의 주 소비층이 보수적인 구매 성향을 지

닌 중·노년층이기 때문이고 반면 이탈리아는 젊은 연령대와 디지

털기기에 친숙한 도시인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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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타티스타-statista.com]

§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임. 젊은 

연령층의 온라인 구매 활동으로 서유럽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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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상거래 시장 사용자 점유율

§ 이커머스 뉴스 유럽(Ecommerce News Europe)은 스타티스타 근거 

`21년 유럽의 전자상거래 사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출처: 이커머스뉴스유럽–ecommercenews.eu, 스타티스타–statista.com]

§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 인터넷 사용자의 10명 중 6명 이상(약 

65%)이 온라인 구매를 하였고.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 구매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5∼54세(79%)와 16∼24세

(78%)가 높은 비율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의 그룹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카테고

리는 옷·신발 및 악세서리(63%), 가구·홈데코·정원가꾸기(29%), 

패스트 푸드·음식(28%) 그리고 뷰티와 웰빙용품(27%) 순 이었음. 

§ 지난 3개월 동안 3∼5번 구매한 사람의 비율이 35%로 1∼2번 구

매한 사람의 비율(34%)보다 높음. 대다수의 인터넷 구매자(44%)가 

약 100유로(약 14만 원)에서 499유로(약 68만 원)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 됨. 한편 31%의 인터넷 구매자들은 EU 외의 국가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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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출처: 유로스타트–ec.europa.eu/eurostat]

§ 전자상거래 사용자 점유율에 따르면 25∼54세가 2019년을 제외하

고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 하지만 지난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그룹은 16∼24세임. 

§ 2020년 지난 12개월 동안 온라인 쇼핑을 한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

은 네덜란드 91%, 독일 87%, 영국 85% 그리고 프랑스 77%(2019년 

기준)임.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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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아마존의 유럽 온라인 소매 시장점유

율은 9.8%인데, 서유럽에서 19.3%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임. 하지

만 서유럽 국가별로 점유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페이팔, 구글, 

페이스북, 틱톡, 야후 등 제3자(Third-party) 마켓플레이스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됨. 

§ 유럽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64%) 본인이 구매할 식품을 직접 보고 

확인 후 구매를 원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을 사는 것

을 선호함. 또한,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식품의 

신선도와 (29%) 배송비용에 (28%) 대한 우려를 함.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16세에서 75세 인구 중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은 2019년 기준 네덜란드 36%, 영국 32%, 독

일 25%, 프랑스 18%임. 2000년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이 등장한 영

국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2006년부터 빠르게 

증가함. 네덜란드는 2015년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이 등장하여 시

장점유율을 크게 높임. 

§ 2020년 8월 BBC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의 4명 중 3명이 온라인으

로 식료품을 구매했고 유통업체 웨이트로즈(Waiterose)의 설문조사

에 따르면 약 77%(`19년 61%)의 영국인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

매 중임. 특히, 55세 이상의 소비자 그룹에서 정기적인 온라인 쇼

핑이 약 3배 증가하여 가장 큰 쇼핑 트렌드의 전환을 보임. 35세

에서 44세의 소비자 그룹 또한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약 32%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됨. 팬데

믹이 쇼핑 트렌드의 전환을 가속화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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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 온라인 농식품 시장 및 정책 동향

1) 영국

§ 2020년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78% 성장하여 

매출 규모 147억 파운드(약 23조 원)를 기록함.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로 176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온라인 슈퍼마켓들은 홈 딜리버리(Home delivery) 뿐만 아니라, 

클릭앤콜렉트(Click-and-Collect) 서비스 그리고 우버잇츠(Uber Eats)나 

딜리버루(Deliveroo) 그리고 저스트잇(Just Eat)과 같은 음식 배달 업체

들과의 파트너십으로 급증한 수요를 충당하였음. 크게 성장한 온라인 

농식품 시장은 팬데믹 이후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팬데믹 기간 동안 영국 온라인 식품 시장에 등장한“레시피 박스

(Recipe Box)”는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과 배달 옵션에 대한 편리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인기를 얻음. 원격 근무가 새로운 표준이 되면

서 이와 유사한 개념이 영국에서 점점 더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함.

[출처: 유로모니터 – euromon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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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 팬데믹 기간 동안 운전을 하여 장을 보는 사람들이 증가, 클릭앤

콜렉트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식료품 부문의 온라인 매출이 

급성장함.

[출처: 유로모니터 – euromonitor.com]

§ 2020년 식음료 부문의 온라인 리테일 시장의 성장률은 35%로, 매

출 규모는 107억 유로(약 14.6조 원)임.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은 

7%이고 2025년에는 152억 유로(약 20.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됨. 

§ 노년층에서 Drive-in 서비스가 증가했으며,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

장 많은 5,000개의 드라이브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유기농 식품을 먹는 

프랑스인이 73%이고, 유기농 식품을 먹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건강'

임. 프랑스 유기농 식품 소비는 199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 중이

며 2016년 이래 매년 13억 유로(약 1조 7천억 원)씩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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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작년부터 유기농 전문 선도 유통업

체 비오쿱(Biocoop)을 비롯하여 도심형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나튜

랄리아(Naturalia), 비오세봉(Bio c'Bon), 라비클레르(La Vie Claire) 

등 많은 유기농 유통매장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였음. 

3) 독일

§ 2020년 식음료 부문의 온라인 리테일 시장의 성장률은 31%, 매출 

규모는 25억 유로(약 3.4조 원). 예상 연평균 성장률은 9%이고 

2025년에는 매출 38억 유로(약 5조 원)로 전망됨. 팬데믹 기간 동

안 온라인 식료품 수요 급증하였음에도 불구, 이는 영국과 같은 

다른 서유럽 국가대비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독일의 

식음료 전자상거래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됨.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온라인 소매점에서 식료품을 판매

하여 발생한 수익은 지속해서 성장해옴. 

[출처: 유로모니터 – euromonitor.com]

§ 다만, 전례 없는 주문 증가 속에서 온라인 식료품의 물량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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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주 이상의 배송기간이 발생함. 온라인 슈퍼마켓 피크닉(Picnic)

의 지역 비즈니스 모델은 도시에서 민첩하게 배송할 수 있게 하였

지만, 수요가 급증한 대도시에서 농촌 지역까지 지리적 접근은 선

두 업체인 레베(Rewe) 조차 확대할 수 없었음. 독일에서의 지리적 

배송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임.

§ 수익성이 적은 지역까지 온라인 배송 가능 지역을 넓힐 인센티브

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식료품 온라인 쇼핑의 전례 없는 성장이 근

본적인 쇼핑 습관을 변화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임. 

§ 독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지불 방법에 정통함. 현지 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통화 또는 외

환 제한이 없음. 다른 유럽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의 교환 수

수료 규정이 적용되어 소비자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의 교환 수수

료를 각각 0.2%와 0.3%로 제한함. 

§ 온라인 식품 판매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무엇보다도 기업은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BVL)에 

등록해야 하며, 독일 및 EU 식품법에 따라 시장성이 있어야 함.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제품 라벨링 조항이 똑같이 적용되며, 제

품의 품질, 식품 안전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책임이 있음. 

§ EU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제 14조에서는 온라인 소

매 식품의 표시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품의 

온라인 판매에는 식품 정보가 구매가 완료되기 전까지 식품 판매 

플랫폼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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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농식품 진출 현황

§ 2020년 EU 내 농식품 무역 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점유율은 0.2%

이며 교역액은 2.2억 유로(약 3조 원)임. 

§ EU 위원회(European Commision)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농식

품 수입량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함. 2016년에서 2019년 연평

균 성장률 8%, 2020년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4% 달성. 

[출처: EU 공식 사이트-https://europa.eu]

§ 전년 대비 껌, 설탕 등 조미료, 냉동 및 건조식품, 신선 식품, 채소 

등은 3.2% 감소하였지만, 파스타, 페이스트리, 비스킷, 빵류와 커피 

및 차류 그리고 물, 청량음료 판매량이 증가하여, 전체 가공식품과 

음료 부문이 17.8% 성장하였음. 

§ 영국의 주요 한국 식품 전용 온라인 판매 기업으로는 2)H-Mart가 

있고, 아시안 음식을 취급하는 온라인 업체에서도 한국 음식을 구

매할 수 있음. 아시안 음식 판매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노팅햄

2) https://hmart.co.uk/sho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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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tingham) 지역에 매장이 있는 오리엔탈마트(Oriental Mart)3) 그

밖에 영국 및 유럽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쉐프(Sous 

Chef)4) 등이 있음. 

§ 프랑스 주요 한국 식품 판매 기업으로는 2020년부터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ACE Mart5)와 K-Mart6), 한국과 일본 식료품을 취

급하고 프랑스 포함 유럽 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인 코레와

(Coreewa)7), 김치패션(KIMCHI PASSION)8) 등이 있음.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인 탕프레(Tang Freres)도 일부 한국식품을 판매하고 있

음. 

§ 독일의 한국식품 판매점은 함부르크(약 11개)와 베를린(약 10개)에 

가장 많음.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독일 및 유럽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숍(K-shop)9), 독일 전역에 배송되는 중국

계 마트 10)프레시아시아(Fresh Asia) 등이 있음

3) https://www.orientalmart.co.uk/
4) https://www.souschef.co.uk/
5) https://acemartmall.com/fr
6) https://online.k-mart.fr/
7) coreewa.com
8) https://www.kimchi-passion.fr/
9) https://k-shop.eu/
10) https://freshasi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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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유통채널 현황 

가.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현황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큰 온라인 유통 채널은 아마

존으로 조사됨. 아마존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은 9.8%이며, 이 수치에는 자체 판매 및 타사 마켓플레이스 판매

자 판매가 포함됨. 최근 타사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늘어나는 추

세임. 

§ 독일과 영국은 1998년 유럽 최초로 아마존을 론칭하여, 꾸준히 미

국 다음으로 아마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각각 

29.6%와 26.5%를 차지함. 2020년 기준 매출은 독일 약 3백억 달러 

(약 33조 8천억 원) 와 영국 2백 7십억 달러(약 30조 원)임. 한편, 

2020년 총 매출에서 식료품 및 음식 비중은 12%으로 조사 됨. 

§ 아마존은 2000년 프랑스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2019년 전자상거래 

매출은 약 40억 달러(약 5.4조 원)를 돌파하여 프랑스에서 1위를 

차지함.

§ 다만, 아마존은 멀티미디어, 문화, 장식, DIY, 홈 오토메이션

(automation), 장난감, 문구류 또는 패션에 강함. 프랑스 최초의 비

즈니스 뉴스 채널인 비에프엠 비즈니스(BFM Business)에 따르면 

아마존의 식음료 점유율 르끌레르의 1/7에 불과함. 

 

§ 프랑스 유통 전문 주간지 LSA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1년부터 아

마존 프레시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아마존 프라임 나우(Amazon 

Prime Now)가 오프라인 유통매장과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군을 늘

려나가고 있음. 현재 모노프리(2018년), 나튜랄리아(2019년),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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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와 협력하여 2시간 이내 배송을 하고 있고, 드라이브와 클

릭앤콜렉트 서비스를 제공함. 프랑스 주요 도시인 파리, 니스, 리

옹, 보르도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중임. 

§ 아마존 프레시(Amazon Fresh)는 식료품을 당일 또는 익일 배송받

는 서비스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위한 서비스인데, 2016년 유럽 

최초로 영국에서 서비스 되었고, 2017년 독일 베를린과 포츠담 그

리고 함부르크에 출시되었음. 

§ 독일 아마존 프레시는 2017년부터 2020년 연평균 성장률 186%로 

고속 성장하였음. 2021년 예상되는 매출액은 1억 2천만 유로(약 1

천 6백억 유로)에 달함. 

[출처: 스타티스타-statista.com]

§ 한편, 2021년 아마존 프레시는 런던 서부 일링(Ealing)지역에 오프

라인 매장을 론칭하여 현재 런던에 5개의 매장이 있음. 영국 아마

존은 대형유통매장 모리슨즈(Morrison)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식료

품 부분에서 수익 창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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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까닭인지 식료품 

온라인 유통채널은 대부분 전통적인 대형유통매장 체인에 의해 운

영 중임. 

§ 온라인 전용 소매 기업의 경우, 영국에서는 오카도(Orcado)가 있

고, 네덜란드에는 독일을 포함, 유럽에 진출한 피크닉(Picnic)이 있

음. 이 두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과 홈 배송에 중점을 둔 특정 고

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체임. 피크닉은 2015년 설립되어 현재 

독일 등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였고, 오카도는 

2000년 설립되어 대형유통매장인 웨이트로즈와 협력하다가 2020년

부터는 막스앤스펜서(Marks&Spencer)와 협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중임. 

나. 주요 국가별 현황

1) 영국

가) 주요 식료품 구매 온라인 유통채널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영국 온라인 유통채널 상위 5개소는 테스코, 

세인즈버리, 오카도, 아스다, 모리슨즈임. 알디(Aldi)는 식료품 판매

만으로는 상위 5개사이지만 온라인 유통에 약한 편임. 아마존은 

영국이 매출 3위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식료품 판매의 비율이 

낮음. 

§ 영국 식음료 전문 주간지 더 그로서(The Grocer)에 따르면 아마존

은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약 3%을 차지, 오카도(14%), 테스코(30%

이상)에 비해 매우 낮음. 하지만 컨설팅 및 시장조사 업체인 패턴

(Pattern)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의 42%가 아마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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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열

면서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영국 언론사 더 가디언(The Gardian)에 따르면 아마존 프레시 점

유율은 3%에 불과함. 지난해 영국 온라인 쇼핑객을 대상으로 어떤 

공급 업체에서 주문했는지 물었을 때 약 45%가 식료품 및 잡화를 

테스코에서 주문했다고 답하였음. 

§ 이커머스디비(ecommerceDB)11)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온라인 서비스 판매주체
매출액

(2020)

시장점유율

(2020)

테스코
2000년 tesco.com 약 76억 달러 35% ∼ 40%

세인즈버리
1995년 sainsburys.co.uk 약 46억 달러 15% ∼ 20%

오카도

2015년 ocado.com 약 27억 달러 10% ∼ 15%

아스다

1998년 asda.com 약 24억 달러 10% ∼ 15%

나) 매장별 현황

11) 스타티스타에서 제공하는 이커머스 전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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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코는 1919년에 설립되어, 영국의 글로벌 식료품 및 일반소매 

유통 체인임.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4,6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식품 및 음료, 의류, 가전제품 등을 

주요 제품이며 금융 서비스도 하고 있음. 테스코는 영국의 선도적

인 슈퍼마켓 브랜드로 꾸준히 식료품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하고 있음.

§ 테스코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확장하고 있음. 2016년에는 

비접촉식 카드결제 NFC 기술을 도입하였고, 모바일 결제 지갑인 

페이퀵(PayQwiq)을 개발하여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도입. 애플 

페이 등 다른 모바일 페이 방법도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도 

결제가 편리하도록 기술적 기반을 일찍이 도입하여 영국 내 온라

인 플랫폼 점유율 1위를 차지함. 

§ 세인즈버리는 1869년 런던에서 첫 매장을 개점하여 현재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임. 하이퍼 슈퍼마켓, 슈퍼마켓, 편의

점 그리고 주유소에 입점한 간이 상점(forecourt shop) 및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영국 내 1,400개 이상의 매

장을 보유함. 그룹 CEO인 사이몬 로버츠(Simon Roberts)는‘식품 

우선 전략’을 통해 식료품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2021년 회사 

슬로건12)을 변경하였고, 광고 캠페인을 통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2021 UN 기후 변화 회의의 회사 파트너십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

된 더 건강한 식생활 선택과 지속 가능한 식품을 홍보하고 있음. 

§ 아스다는 1960년대 요크셔에서 설립된 영국 최고 소매업체 중 하

나로 슈퍼센터, 슈퍼스토어, 슈퍼마켓, 주유소 외에도 금융 서비스

와 휴대전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아스다는 소비자들에게 새

12)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살기(Live Well for Less)’에서 ‘모두가 더 잘 먹도록 돕기(Helping Everyone Eat 
Better)’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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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기능을 미리 이용하도록 하여 피드백을 받는 베타테스트

(Beta Test)를 통해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발돋움함.

§ 100% 온라인 소매 유통업체인 오카도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02

년에 4차 산업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 자동화된 고객 풀필먼

트 센터(Customer Fulfillment Center, CFC)를 설립, 2009년에 오카

도온더고(Ocado on the Go)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실시하였

음. 2019년에는 한 시간 이내 배송 및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

는 오카도 줌(Ocado Zoom)을 런던 서부지역에 시작함. 

§ 한편, 오카도는 2020년 막스앤스펜서(M&S)와 합작 투자를 하면서 

M&S의 자체상품 판매를 시작하여 2021년 1분기 매출이 40% 급증

하였음.

§ 영국의 슈퍼마켓 선두주자인 테스코, 세인즈버리, 아스다는 옴니채

널(고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품이나 서

비스를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소매업 방식)으로 팬데믹 

기간 좋은 반응을 보임. 

다) 입점 방법

§ 테스코의 식품 공급 업체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13)를 통

해야 함. 기본적인 회사정보와 규모, 매상과 매출을 기록하고 신설 

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상

품명을 기록하고 원산지, 제조업체의 여부를 명시하고 포장 방식

과 유통 체계를 기입한 후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과 제안 부분을 

설명, 기술 인증이 있다면 인증 정보 및 등급을 기재해야 함. 테스

코 측에서는 이 정보를 적합한 구매부서로 보내 진행하지만, 따로 

13) 테스코 입점 지원: tescoplc.com/contacts/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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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처리시간에 대한 명시는 없음.

§ 오카도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서14)를 작성해야 함. 기

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 조건은 영국·유럽 내에 회사 등

록되어야 하며, 식품 제조 기관이 현지 식품 당국 혹은 관련 집행 

기관에 식품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SALSA15)나 BRC16) 같은 

제품 인증 필요. 오카도 유통 센터에 직접 납품 가능함. 영국·유

럽의 식품라벨 표기법(FIC 1169/201117))을 준수해야 하고, 유기농 

및 공정 무역 인증에 대한 부분이 영어로 표기되어야 함. 한국에

서도 국제 식품위생법으로 도입된 HACCP18)의 기준을 따르기 때

문에 인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용이할 것임. 지원 

업체들은 신청서 제출 8주 이내에 답변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오카도에 적합한 상품으로 선택되는 경우 바이어들과 미팅 또는 

오카도 라이징스타(Rising Star) 이벤트에 초대될 수 있음. 

§ 아스다 자체 브랜드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3자 독립 검사로써 모

든 제조 공장과 최종 포장 구역에 BRC19) 검사가 진행되어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함. 공장은 A, B 또는 C등급을 획득, 언제나 인증

된 상태여야 함. 따라서 현지에 공장이 있지 않다면 언제나 검사

를 시행하여 인증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20) 연락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지원할 수 있고, 자세한 해외 및 현지 연락처

와 제품 정보(재료, 생산공장의 위치, 브랜드 이름, 이미지 등) 가 

필요함. 환경·윤리·다양성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시됨.

14) 오카도 입점 지원: https://supplyocado.com/#howto
15) SALSA (Safe and Local Supplier Approval): 식품 안전 전문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식품의 여부를 감사, 지

속성 판단 후 인증하는 식품 안전 표준 – salsafood.co.uk
16) BRC (British Retail Consortium): 영국 식품 소매 산업 무역 협회의 식품/제조 산업 표준
17) FIC 1169/2011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유럽연합의 소비자를 위한 식품정보 규정
18)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의 

섭취까지의 단계까지에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함
19) 영국 소매 업체 컨소시엄 (BRC) 검사는 8∼10시간 소요되며 등급 시스템에 의해 등급이 나눠짐. 
20) 아스다 입점 지원: https://asdasupplier.com/becoming-a-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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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가) 주요 식료품 구매 온라인 유통채널

§ 미국의 비즈니스 및 기술 뉴스 웹 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전국 점유율을 가지는 온

라인 유통채널 상위 4개소는 르끌레르, 까르푸, 인터마르쉐, 오셩

이며,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온라인 서비스 사이드
매출액

(2020)

시장점유율

(2020)
르끌레르

2007년
e-leclerc.com

leclercdrive.fr
약 46억 유로 49,1%

까르푸

2018년 carrefour.fr 약 12억 유로 12,8%

인터마르쉐
2004년 intermarche.fr 약 11억 유로 11,7%

오셩

2006년 auchan.fr 약 10억 유로 10.9%

§ 2015년 설립된 라벨비(La belle vie)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순수 온

라인 식품 판매 스타트업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온라인 주요 유통

채널에 해당하지는 않음. 파리와 근교는 1시간 이내 배송을, 일드

프랑스(수도권) 지역은 3시간 이내 배송을 하고 있음.



31

나) 소개 및 현황

§ 르끌레르는 1948년 설립된 프랑스 유통회사로, 브르타뉴 지방의 

렁데르노(Landerneau)에 첫 매장을 개소함. 현재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하이퍼 슈퍼마켓), 수퍼스토어 등을 운영하고 있음. 프랑

스 내 350개 이상의 하이퍼 슈퍼마켓을 포함 5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40개, 이탈리아 31개, 포르투갈 22개, 스

페인 11개, 안도라 2개, 슬로베니아 2개로 일부 유럽 국가에 매장

을 두고 있음. 1956년 식품(르끌레르 의류)에서 다양화되었으며 현

재는 화장품, 약국, 안경점, 악세서리, 문화상품(CD, DVD, 책, 비디

오 게임), 가전제품, 휘발유, 여행사 등을 매장에서 제공 중임. 

§ 르끌레르는 프랑스의 온라인 식료품 소매시장의 선두 주자로 차별

화된 Drive 서비스21)와 젊은 소비자들이 많은 도심에 클릭앤콜렉

트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음. 

§ 르끌레르의 성공 비결은 도심의 편의점이나 소규모 슈퍼마켓보다 

25% 저렴한 가격과 2배 넓은 제품 범위이다. Drive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행했고, 프랑스 내 약 690여 개의 점포가 있음. 2017년부

터 도보로 물품 수거가 가능하도록 도심 속 점포를 확장함.

§ 까르푸는 1960년 프랑스 안시(Annecy)에 첫 매장을 열었고, 현재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캐피탈 및 편의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소비재, 식품 및 비식품 제품, 가정용품, 섬유, 전

자제품, 가전제품 및 지역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까르푸는 전 세

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세계 2위의 프랜

21)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2시간 후에 원하는 지역의 E.Leclerc의 드라이브 스토어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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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즈 대형 할인매장임. 

§ 까르푸는 매장과 전자상거래를 통합하는 선도적인 옴니채널22) 방

식의 전자상거래 생태계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택배 배송 가능 

지역을 확장, 드라이브 및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를 확장 중임. 

§ 인터마르쉐는 1969년 설립된 프랑스의 슈퍼마켓 브랜드로 1973년 

인터마르쉐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탄생, 프랑스 대형 리테일그룹 

레무스크테(Les Mousquetaires)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대표 체인

임. 인터마르쉐 홈페이지에 따르면 프랑스 내 약 1,840개의 지점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에 진출해 있음. 유럽 

전역에 7개 브랜드와 약 2,369개에 달하는 매장을 보유 중. 한편, 

레무스크테는 슈퍼마켓 네토(Netto)23)도 프랑스에서 운영 중임.

§ 레무스크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년 전자상거래의 가속화가 중요한 

변화라고 하며, 인터마르쉐는 프랑스에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센터가 1,495개에 도달(드라이브스루 시장점유율 10.2%)하였으며, 전

자상거래 매출은 약 10억 유로(약 1.4조 원)를 초과했다고 밝힘. 

§ 오셩은 프랑스 크루아(Croix)에 본사를 둔 다국적 슈퍼마켓 브랜드

로 1961년 설립되었음. 2019년 기준 오셩은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 

중 하나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폴란

드, 루마니아, 헝가리, 중국 등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 오셩은 프랑스 내 95개의 지역에 클릭앤콜렉트 약 164개, 드라이

브 약 123개 그리고 보관소(Consigne) 14개로 매장을 확장함. 

22) 고객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하고 연결하여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제공으로 고객 경험 강화 및 판매를 증대시키
는 채널 전략.

23) 네토는 레무스크테 그룹의 인터마르쉐 외의 또다른 슈퍼마켓 브랜드로 프랑스에만 302개의 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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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점 방법

§ 까르푸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제공해 외부 

판매 업체들이 진입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마켓플레이스

로 납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 회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프랑스어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고품

질 제품을 직접 포장해 기한 내에 직접 배송 및 업데이트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프랑스로 반송 주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입

점 신청은 사업 개발 부서24)로 이메일을 보내 진행해야 함. 입점 

승인이 나면 기업들은 월간 구독 형태로 까르푸의 카탈로그와 주

문 관리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 전담 계정 관리자가 제품 등록과 

성능 평가 부분을 지원함. 판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입점 업체는 최소 이행 기간 없이 판매 종료가 가능함.

3) 독일

§ 독일의 온라인 식료품 시장 규모는 2019년 16억 유로(약 2.2조 원)

였으며, 이는 독일 전체 식료품 판매의 0.7%에 불과. 높은 배송비

용과 제한적인 지리적 범위,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걱정하는 소

비자의 매장 내 쇼핑 선호로 온라인 식료품 채널의 성장은 제한되

었음. 

§ 온라인 식품 시장은 2019년 온라인 식품 판매는 전체 독일 식품 

판매의 1% 미만으로 여전히 작은 점유율이지만 팬데믹 영향으로 

`20년 급속하게 성장하였음.

§ 독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협회(BEVH)에 따르면 `20년 3분기 온라

인 식료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음. 이는 독일 소

24) 까르푸 마켓플레이스 사업 개발 부서: become_seller@carref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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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이 `19년에 비해 온라인에서 파스타, 육류, 과일 및 채소를 

거의 두 배나 많이 구매한 것을 의미. `20년에는 14세 이상의 독일 

인구 중 약 362만 명의 사람들이 식료품을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

점에서 구매하였음.

가) 주요 식료품 구매 온라인 유통채널

§ 독일의 무역 통계 포털(EHI Handelsdaten)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식품유통 채널에는 아마존 프레시와 레베(REWE)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데카(Edeka), 마이타임(mytime) 그리

고 2018년 출범하여 급성장 중인 네덜란드 온라인 슈퍼마켓 업체

인 피크닉(Picnic), 2020년 베를린에서 출범한 온라인 식료품 배송 

스타트업인 고릴라(Gorillas)25) 등이 있음.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19년 아마존 프레시는 온라인 식료품 시장

에서 독일 최대 슈퍼마켓 레베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함. 2019년 기준 아마존은 식료품 부문에서 2억 

7,600만 달러(약 3,200억 원), 레베 온라인은 1억 4,700만 달러(약 

1,700억 원)를 기록함. 

§ 이커머스디비에 따르면 레베 온라인 플랫폼은 급속히 성장하여 

`20년 기준 4억 7,200만 달러(약 5,400억 원)에 이름. 독일 아마존

은 `20년 기준 매출이 180억 유로(2.4조 원)이며 식료품 부문이 

2.4%(약 5,900억 원)를 차지함. 

§ 에데카 그룹은 온라인 플랫폼 브링마이스터(bringmeister.de)를 보

유하고 있음. 브랑마이스터는 온라인 서비스를 1997년 시작하였으

25) 2020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독일 스타트업으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1년 기준 네덜란드, 영
국, 베를린,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 진출해 있다. 다크스토어를 활용하여 10분 내 배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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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커머스디비에 따르면 `20년 기준 매출은 6,600만 달러(약 

761억 원)임. 

§ 이커머스뉴스(Ecommerce News)26)와 독일의 주간지 레벤스미텔 제

이통(Lebensmittel Zeitung)에 따르면 100% 온라인 소매 유통업체

인 피크닉은 독일에서 매출이 작년보다 6배 상승해서 `20년 기준 

2,200만 유로(약 29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 마이타임은 2012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커머스디비에 

따르면 `20년 기준 매출은 1,200만 달러(약 138억 원)임. 

§ 한편 디에이치엘(DHL)과 운영 중인 온라인 슈퍼마켓 올유니드프레

시(allyouneedfresh)는 `20년 2월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뮌헨에 거점

의 스타트업 겟나우(getnow)로 전환되었음. 

§ 독일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 코플랜드(Kaufland)와 할인업체인 리들

(Lidl)을 소유하고 있는 슈와츠(Schwarz) 그룹 등은 오프라인에 비

해 온라인 매출이 미미함. 

§ 독일의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은 비건 푸드, 유기농 식품, 밀키트 

등 특화된 업체 위주로 발달되어 있었지만, `20년 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고, 베를린에서 고릴라(Gorillas) 등의 

온라인 전용 플랫폼 스타트업이 출범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온

라인 식료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26) 2019년 영국에서 설립된 유럽의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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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장별 현황

§ 독일의 100대 식품 공급 업체 중 30%는 이미 자체 온라인 상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61%는 아마존을 통해 온라인 배송을 하고 있

음. 

§ 1927년에 설립된 레베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 판매 기업으

로 유럽 21개국에 진출해 있음. 

§ 레베는 전자상거래 사업 확대와 온라인 주문 이행을 위해 `19년 

자동화된 식품 주문 처리 센터(Food Fulfillment Center, FFC)설립

해 신선 식품 배달 서비스를 확장함. 신선한 과일, 채소 등 2만 개

의 식품들을 자동화해 운행함.

§ 전 세계에서 아마존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은 독일임. 2017년에 아

마존 프레시를 통해 온라인 식품 시장에 진입했고 현재 배송 지역

은 주요 도시인 베를린, 포츠담, 함부르크 및 뮌헨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점차 전국 지역에 확대 예정해 온라인 시장 기업들에 투

자와 경쟁을 촉진함.

§ 에데카는 독일 3대 슈퍼마켓 중 하나로 레베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2020년 기준으로 1만 개(11,200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610억 유로(약 8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할인점인 네토(Netto)를 보유하고 있음. 

§ 에데카는 브링마이스터(Bringmeister)27)라는 명으로 온라인 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고, `21년 독일 피크닉의 3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율을 늘리려 하고 있음. 

27) bringmeist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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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은 201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온라인 전용 식품

유통업체로, 2018년 독일에 진출하였음. 이커머스뉴스에 따르면 독

일 서부 도시인 묀헨글라트바흐(Mönchengladbach)에서는 네덜란드 

그 어느 도시보다 큰 수익을 보고 있을 정도로 독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 중임. 독일 서부 도시인 노이스(Neuss)에서는 

약 4가구 중 1가구가 피크닉 회원에 가입할 정도로 피크닉은 독일

에서 인기가 많음. 특히 낮은 최소 주문금액(25유로)과 무료배송으

로 고객 유지율이 높은 편임. 

§ LSA에 따르면 피크닉은 `21년 프랑스에 북부 지역으로 진출할 계

획임. 피트닉은 네덜란드에 약 100여 개의 도시에서 운영 중이고, 

2018년부터 독일에서 약 50여 개의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음. 한편, 

2021년까지 네덜란드에 대규모 로봇 물류센터를 건설 추진 등 EU

에 집중하여 시장을 확장하려 하고 있음. 

다) 입점 방법

§ 식품업체들이 아마존에 입점하기는 타 슈퍼마켓 업체들보다 용이

함. 아마존에 따로 물품 소개 및 계약 입찰 등의 절차 없이 웹페

이지28)에서 간단하게 전문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음. 월 40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판매 계정 활성화가 가능함. 물품 판매 

개수당 1달러와 판매 품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유럽에서 일반 및 고급 식품에 대한 아마존 추천 수수료는 2020년 

상반기 기준 총 판매 가격이 12달러 이하인 제품의 경우 8%, 초과

의 경우 15%이고 기준 판매 가격은 상품 가격과 운송 요금을 합

산한 가격임. 판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배송 가격과 소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음. 

28) 아마존 입점 지원: sellercentral-europe.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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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에서는 업체들에 Fulfillment by Amazon(FBA)라는 자체 배

송과 반송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 판매 제품들을 아마존 

창고로 보내 보관하면서 구매가 완료되면 아마존이 직접 물품 픽

업, 배송 그리고 반품까지 처리함.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당일 혹은 하루 배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과 현지 언어로 지원 제공해 준다는 점에 장점이 있음. 

§ FBA의 수수료는 제품의 무게, 포장 크기, 배송 지역에 따라 변동

이 있음. 판매업체들이 유럽 주문 처리 센터로 재고를 보내 아마

존 유럽 총괄 웹페이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현지 이행 수수료만 

부과받지만, 지정한 나라에만 공급하는 제품을 외부 유럽 웹페이

지에서 주문한 경우 국경 간 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

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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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시장 마케팅 현황

1) 영국

가) 옴니채널 

§ 옴니채널 슈퍼마켓은 영국 BIG4 슈퍼마켓의 트렌드로, 물리적인 

슈퍼마켓과 온라인 주문만 처리하는 센터로 구성되며, 온라인 주

문 처리를 위한 배송 전용 매장을 `다크스토어(Dark store)29)'라 

함.

§ 온라인 주문 수행을 위한 다크스토어는 라스트마일(last-mile)30)수

행을 처리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이라 여겨짐. 영국의 주요 소

매 유통 업체들(테스코, 세인즈버리, 아스다, 모리슨즈)은 온라인 

주문 공급에 집중된 다크스토어에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 크고,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투자하고 있

음. 

§ 테스코는 웨스트 브롬위치(West Bromwich)에 위치한 하이퍼 슈퍼

마켓인 테스코 엑스트라(Tesco Extra)에 2만 제곱피트 규모의 다크

스토어를 접합하여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있음. 이 다크스토어

는 자동화 기술로 로봇을 사용하여 주문을 처리함. 테스코는 자동

화된 다크스토어를 접합한 옴니채널 매장을 향후 3년간 더욱 확장

할 계획임. 

§ 아마존은 프레시스토어 라는 물리적 매장을 개소하여 온라인으로 

29) 온라인 쇼핑 전용 소매점 또는 유통 센터를 의미. 다크스토어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품목을 직
접 픽업하는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를 촉진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주문 이행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임.

30) 라스트마일은 운송 허브에서 최종 목적지로 사람과 상품이 이동하는 마지막 구간을 설명하기 위해 공급망관리 및 
운송 계획에 사용되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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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식품 및 식사를 미리 구매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즉시 가지

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이 매장은 육류, 가금류, 생선, 유

제품, 과일 및 채소, 베이커리, 신선한 식사 및 일상 필수품 등을 

갖추고 있음. 매장은 또한 고객에게 하루종일 따뜻한 음식을 제공

하고 아침, 점심 및 저녁 식사로 픽업 가능한 식사를 제공함. 

나) 지속 가능성

§ 소매 유통업체들은 2040년 탄소 중립을 목표를 지속 가능한 차량

에 투자하고 있음. 아스다는 탄소 발생 저감 차량을, 테스코는 전

기 배달 차량을 도입을 확대 중임. 한편, 테스코는 대형 슈퍼마켓 

매장 지붕에 태양열 판넬을 설치 확대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전

기를 전기 자동차 배송 차량 운영 등에 쓸 예정임. 

§ 영국의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 선두주자 오카도는 CFC(Customer 

Fulfilment Centre)31)기술로 재고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음

식물 폐기를 0.4% 대폭 감축 함 (업계 평균 2∼3% 수준). 

§ 더 가디언에 따르면 세인즈버리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 기업이 

되기 위해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약속함. 슈퍼마켓 체인은 20

년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포장 

및 물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늘려서 기업 운영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사를 장려하고,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더 그로서에 따르면 아스다는 `20년 한 해 동안 약 11만 톤(전년

대비 16%)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킴. 물류 운송 차량을 디젤에

31)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예측 엔진으로 주, 월 단위 수요를 예측하여 창고의 재고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오카
도 고유의 기술. 한편, 작년 3월 프랑스 최초로 소매 식품유통 기업인 카지노(Casino)도 CFC 기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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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이오메탄(CO2 배출량 80% 이상 감소 효과) 방식으로 전환 중

이고, 저탄소 냉동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

음. 한편 LED 등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하고 있음. 

§ 금년도 막스앤스펜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모든 닭 라인을 느리게 

성장하는 품종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2022년 가을부터 

판매되는 모든 닭고기는 표준 식용 닭보다 느린 속도로 자라도록 

하는 식이요법(자연적인 성장과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곡식 사료

를 공급)을 사용하는 농장에서 공급될 것이라고 더 그로서를 통해 

밝힘. 

다) 디지털화

§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 Ocado Smart Platform)은 인공지능(AI), 

로봇공학(Robotics), 디지털트윈(Digital Twin),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의 6가지 혁신적인 기술

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 음성 주문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으로 

최소한의 포장으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결정, 기

계학습(Machine Learning) 시스템으로 로봇 피커(Robotic Picker)를 

구동함.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바일 머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스트리밍하여 머신들이 서로 협력하여 움직이도록 함. 

§ 아마존의 저스트워크아웃(Just Walk Out)32) 기술은 고객이 프레시 

스토어 매장에 도착 시 휴대전화에서 아마존 앱을 스캔하여 입장, 

제품으로 가방을 채우고 직원이나 자동 계산대 없이 나올 수 있도

록 함.

32) 고객이 쇼핑하는 동안 자율주행 센서가 부착된 원형 카메라가 쇼핑객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진열대의 상품을 집어 
들거나 내려놓는 행위를 인식해 반영하는 최첨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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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가) 옴니채널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오셩은 2018년 최고의 옴니채널 고객 만족에

서 상위 10위 기업 안에 들었고, 유일한 슈퍼마켓 기업이었음. 

§ 까르푸는 매장과 전자상거래를 통합하는 선도적인 옴니채널 방식

을 도입하고 있음. 2022년까지 드라이브 클릭앤콜렉트 지점을 확

대, 신도시로의 택배 서비스 확대, 편의점 매장 수 증대 등의 구체

적인 계획이 있음.

나) 지속가능성

§ 까르푸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용기와 포장 전환을 목표, 재사

용 또는 퇴비화할 수 있도록 PB제품의 용기와 포장에서 플라스틱

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 까르푸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미국의 민간 재활용 업체 

테라사이클과 협업하여, 235개의 대형 슈퍼마켓에 수거 지점을 도

입하여 화장품 용기 및 포장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가속하고 있음. 

§ 한편, 까르푸는 2021년 7월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전략인 이른

바 `Farm to Fork' 전략의 일환으로 식품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

행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s)에 서명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임. 

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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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푸 온라인 플랫폼은 영양 점수제(Nutri-Score)33)와 이닛(INNIT)

점수제34)를 모든 제품에 대해 표기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 환경 

표시제인 에코 점수(Eco-score)35)를 시험 운영 중임. 

3) 독일

가) 옴니채널

§ 레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채널이 서로 동기화되고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조정되는 옴니채널 전략을 목표로 함. 도심에서는 레

베시티(REWE City) 그리고 모든 지역에 식품을 공급하는 레베 센

터(REWE Center)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물리적인 매장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원격 판매 역시 중요한 채널로 보

고 있음. 2011년 출시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고 배

송 가능함. 레베 온라인과 앱은 전국 및 지역별로 영업시간 및 매

장의 위치·연락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오프라인 매장

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픽업 서비

스를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은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

도록 함. 한편 레배 온라인은 전국적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모델을 통합하고 있음. 

나) 지속가능성

§ 에데카는 지속 가능한 경영 트렌트에 따라 자원 보호, 기후, 생물 

다양성, 물 4가지 분야에서 기여하는 중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개발하여 포장 폐기물을 줄임. 유기농 과

33) 프랑스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점수제로, 제품의 영양적 품질을 나타냄. A부터 E까지 5개의 글자와 색상으로 제품
의 영양 등급을 한눈에 볼 수 있음.

34) 2020년 스타트업인 INNIT과 협력하여 개발한 맞춤형 영양 점수제로, 개인의 식습관과 목표에 따라 소비자에게 최
적화된 영양 정보를 점수로써 제공.

35) 재활용 포장재 사용 여부, 포장 방법 등에 따라 점수화되고 A부터 E까지 등급으로 표시함. 2021년 6월부터 테스
트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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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및 채소에 스마트브랜딩 기술을 통해 라벨을 직접 조각함으로

써 포장을 절약하고 있음. 이는 연간 플라스틱 50t 감소의 효과가 

있음. 

§ 에데카는 세계자연기금(WWF)와 협력하여 판다 인증을 개발, 이 

인증엔 특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환경 보호 정보가 들어감. 

§ 피크닉은 물류 창고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 배송 차량을 

운영 하고,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36) 를 활용하여 낭비되는 에

너지를 줄임. 

다) 디지털 

§ 레베는 B2B 결제 플랫폼 페이먼트툴즈(Paymenttools)를 개발하여 

기존의 카드결제에 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 

§ 레베는 쾰른에 자동화된 식품 주문 처리 센터(FFC 2.0) 설립하였

는데, 이 센터는 자동화된 셔틀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냉각 구역

의 제품이 피킹(Picking) 스테이션에 도착, 대량의 정기 및 당일 주

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함.

36)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
능형 전력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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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소비 트렌드 

가. 유럽 온라인 소비 트렌드 현황 개요

1)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식료품 구매 증가

§ 작년 5월 영국에서는 30% 이상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식료품 구매

를 확대했고,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은 알코올음료와 유아용 음식이

었음. 다만, 팬데믹 이후 영국 소비자의 3명 중 1명은 온라인 구매

를 지속하되, 빈도를 줄일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5명 중 1명은 팬

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를 증가시킬 

거라는 영국 소비자는 6.6%이며,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알코올

음료로 조사됨. 작년 한 해 동안 커피나 차를 주문한 소비자의 비

율은 32%이고, 45세에서 54세 소비자 중 식품과 음료를 온라인에

서 구매하는 비율은 21%임. 

§ 코로나 팬데믹은 클릭앤콜렉트 서비스의 대중화로 프랑스 내 식품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가져옴. 특히 업체들이 드라이브 픽업뿐만 

아니라, 보행자 픽업이 가능하도록 배송 옵션 및 픽업 점포를 확

장한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 LSA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으로 식료

품을 구매한 프랑스 소비자들은 배송 서비스보다는 드라이브 픽업

이나, 보행자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음.

§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독일 소비자

는 2017년 이후로 연평균 19.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온라인 식료품 구매 소비자(14세 이상)는 약 354만 명이었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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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음. 따라서 팬데믹은 독

일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

움. 

2)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 영국의 유기농 식품 매출성장률은 작년 12.6% 최대치를 기록, 매

출 규모는 약 28억 파운드(약 4조 4,000억 원)에 이름. 스타티스타

에 따르면 약 20%는 일반 식품보다 더 건강한 식품이기 때문이라 

답했고, 17%는 더 적은 화학 첨가물을 이유로 들음. 즉, 유기농 식

품 소비의 증가는 점점 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

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나타남. 

§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유기농 시장이 큰 국가로 2019년 유기농 

제품 판매 가치는 90억 유로(약 12.1조 원)임. 프랑스에서 유기농 

식품의 약 81%가 과일과 채소이며, 유제품과 계란이 각각 69%임. 

§ LSA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 유기농 식품 시장이 전년 대비 

10.4% 성장하여 130억 유로(약 17.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프랑스 유기농 식품청(Agence Bio)에 따르면 이는 5년 동안 약 두 

배로 성장한 것임. 

§ LSA에 따르면 지난 6월 프랑스인의 40%가 자신을 플렉시테리언37)

이라고 선언했으며, 건강, 환경 보호, 동물복지를 위해 육류 소비

를 줄이기로 하였다고 함. 

§ 독일은 유럽에서 유기농 시장이 가장 큰 국가로, 2019년 유기농 

37) 육식을 피하고(일부 채식주의 단계에서는 닭고기나 가끔의 육식 허용)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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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가치는 110억 유로(약 14조 8천억 원)이며, 전체 식료품 

시장에서 유기농 제품 비율이 2019년 기준 약 5.7%로 추정됨. 독

일에서 유기농 식품만 취급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나튀르

코스트(Naturkost), 비오톱(Biotop), 알나튜라(Alnatura), 라푼젤

(Rapunzel), 비오마켓카로(BioMarketKaRo) 등이 있음. 

§ 영국에서 대체육과 두부의 가정 소비 매출은 2020년 기준 약 6천 

2백만 파운드(약 970억 원)이며 대체육으로 가장 주목받는 식품은 

퀀(Quorn)38) 임. 

§ 2020년 기준 독일의 대체육 시장가치는 1억 8,000만 달러(약 1,500

억 원)이고, 육류를 제외한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독일의 대체육 판매는 2020년까지 약 2억 6,000만 

달러(약 2,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예상됨. 독일은 채식주의 또는 

준 채식주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유럽 전역에서 채식주의 

또는 준 채식주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식물성 기반 대체육 제품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임. 독일의 식품 

기업들은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대

체육 제품을 개발 중임.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채식주의 식품은 2,421개로 조사됨. 

나. 온라인 농식품 주요품목

§ 배송기간이 있다는 온라인 구매 특성상 저장 기간이 길고 조리가 

간편한 상온보관 간편식을 구매할 가능성이 큼. 우리나라 라면도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작년 한 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는

데, 지난해 대EU(영국 포함) 라면 수출액은 사상 첫 5천만 달러

(5,7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함. 

38) 퀀은 영국에서 유래한 대체육으로 유럽 14개국에서 판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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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농식품 진출전략 

가. 시장 진입 장벽

§ 영국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대형 식품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어 새로이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업체에게는 기회가 적으

므로 동업과 합병이 대두됨. 할인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낮추어 판

매하면서 일반 식품 판매업체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급가를 

낮추려 해 공급 업체들에 부담이 됨. 또한, 식품 기업 자사 브랜드 

제품의 성장이 우선시 되면서 브랜드 생산 업체들에 압력을 가하

기도 함.

§ 프랑스의 대형식품업체의 자체 상표 제품들은 공급 업체와 소매업

체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복잡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음. 이러

한 제품들이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브랜드 제품에 위협이 되고 있

음. 프랑스의 하이퍼마켓39)은 식품 대량 소매 부문에서 몇몇 식품

업체의 점유율이 높은 까닭에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기업별 경쟁 수준이 높은 독일 식품 시장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

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기대함. 전체 식품 소비의 1/3 이상이 식품 

기업들의 자사 상표 제품들로 이루어짐. 할인 소매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독립 브랜드 제품들이 어려움을 겪음.

나. 온라인 시장 진출 현황

1) [영국] 테스코(Tesco)

39) 하이퍼마켓(Hypermarket):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을 접목해 상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소매업체



49

§ Y사는 영국에서 시작된 한국식품 브랜드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 소스 중심으로 테스코뿐만 아니라 아스다, 아마존 등에 

입점해 있음.

§ 이 외에도 아시아 요리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잇수(Itsu)의 만두와 영국 식품업체 N사의 코리안 스타일 라면 그

리고 테스코 PB상품으로 코리안 스타일 간편식이 판매되고 있음. 

N사와 S사의 라면, C사의 고추장, 쌈장, 만두 등도 입점해 있으나 

재고 상황에 따라 판매가 일시 중단되는 때도 있음.

 [출처: 테스코 – tesco.com/groceries]

2) [프랑스] 까르푸(Carrefour)

§ 홈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보스타일콤포트(BoStyleConfort)40)와 협

업하여 보스타일콤포트의 아시아식료품 제품을 직배송하여 판매하

는 중임. 현재 까르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할 수 있는 제품

으로는 O사의 식초와 참기름, 부침가루, 튀김가루, 미향, 라면, C

40) https://www.bostyleconfort.com/



50

사의 고추장, 김스낵, N사의 라면 등이 있음. 주로 상온보관 식품

으로써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강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까르푸 – carrefour.fr]
§ 한편, 까르푸 PB상품인 제육 볶음밥 간편식과 한국 M사의 야끼소

바 라면, C사의 만두 등 일부 제품은 까르푸에서 직접 판매·배송

하고 있음. 

[출처: 까르푸 – carrefour.fr]

3) [독일] 레베(Rewe)

§ 한국 된장과 국수, 김치찌개 조미료 그리고 N사의 라면 등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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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 

[출처: 레베 – rewe.de]
§ 레베에서는 9가지 한국요리 조리법도 제공하고 있는데, 김치, 불고

기, 잡채, 비빔밥, 녹두전 등 전통 한식뿐만 아니라 불고기 타코, 

김치 맥앤치즈(Mac&Cheese) 등 퓨전 한식도 추가되었음. 조리 시

간과 난이도가 나와 있고, 조리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를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음. 

[출처: 레베 – rewe.de]

4) 아마존(Amazon) : 영국, 프랑스, 독일

§ 유럽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식품이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음. 특정 한국식품의 수요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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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 원활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요가 

높은 제품에 한해 아마존 프라임으로 빠른 배송을 제공함.

[출처: 아마존 영국 – amazon.co.uk]

[출처: 아마존 독일 - amazon.de]

[출처: 아마존 프랑스 - amaz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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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입점하기 위해서 대형 슈퍼마

켓 체인에 자사 브랜드 이름을 걸고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외국 제

품이라는 인상을 주어 익숙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로 인해 시장 진

입이 어려울 수 있음. 현재 대형마트에 입점해 오래가는 브랜드들

을 보았을 때 현지에 맞춘 브랜드명, 디자인과 로고 등으로 유럽 

수출용 제품에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할 필요가 있

어 보임.

§ 한국브랜드의 대형마트 입점은 여전히 진입 장벽 높지만, 아시아

계 슈퍼마켓이 온라인 배송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아시아계 마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기존 고객

을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형 식품판매업체 고객이 있는 현지 중간 도매 납품기업을 통한 

납품 가능. 대형 업체들도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과 대량 공급의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의 납품을 환영하는 추세임. 아시아 제품을 

이미 취급하는 회사를 찾는 방법도 있음. 예로 까르푸 온라인 플

랫폼은 아시아 제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협업하여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대형마트와 파트너 관계인 아

시안 식품 전문 플랫폼에 우선 진입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식품 전시회를 통해 업체와 대면 영업 기회를 가지는 것은 효과적

으로 많은 현지 회사에 제품 노출을 하는 방법인데, 다양한 도매

업체들이 가능성 있는 상품을 발굴하러 참가하기 때문에 참신한 

제품을 홍보해 진출할 수 있음. 

§ 국가별 온라인 시장 활성화 수준과 식음료 부문의 해당 시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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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본 자료를 통해 해당 사항을 숙지

하고 채널별 특징을 고려하여 시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

한, 배송은 온라인 시장 진입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온라

인 플랫폼별 지원사항도 눈여겨보아야 함.

§ 아울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안정적 판매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간과해서는 안 됨. 예로 2040년까지 모든 일회용품 

플라스틱 포장 용기 사용 금지를 목표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

용 금지 법안 확대 시행 중임. 현재 유럽의 식품 대기업을 중심으

로 친환경 포장 용기를 개발하고 있고,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우

리나라 식품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재활용이 가능

한 포장 용기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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